네…어제 밤에 어떻게 끝났더라…-_-; (내 몸에 아직도 알코올이 돌고 있다.)
하여간 이번 편은 comparison layer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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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역시 무단도용이군요. Gurugail에 화가 없기를….-_-;)

Comparison layer에 들어가는 입력 정보들을 차례대로 살펴봅시다.

먼저 가장 중요한 X벡터, 즉 입력 벡터(패턴…등등), 신경망에 최초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.

머 문자인식을 한다 그러면 문자패턴들이 들어가겠군요. 그 다음에 P벡터, 지난 편에 나왔던 recognition layer의 output과 top-down weight의 곱들의 net가 되겠습니다.
그 다음, G1….이건 멉니까? 쌩뚱맞게. -_-.

자 다시 그림에서 comparison layer에 들어가는 input들은 신경끄시고 output을 봅시다.
Output, 하나 있죠? C벡터. 저번편에 comparison layer의 output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

그럼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은 comparison layer neuron에 모인 input들의 net가 어떻게 C벡터를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. 

여기서 2/3 규칙(-_-?) – two-third rule –이 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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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마디로 input들 3개중에 2개이상 1이면 ‘1’이고 아니면 ‘0’입니다.(물론 3개값들은 모두 binary value입니다. ART1은 input으로 binary값을 받습니다.)
아참, 그리고 한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bottom-up weight는 실수치를 갖습니다. 

그러나, top-down weight들은 바이너리 값을 가집니다. 왜 그럴까요? 이건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. 어차피 나중에 가면 저절로 아시게 될 것이고, 필요하다면 수학적 증명도 곁들이겠습니다. G1역시 ‘0’ 혹은 ‘1’입니다.

자 그럼 여기서 G1, 이 녀석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. 게다가 2/3 rule 또한.
진실은 저 다음 편에 있는 법이죠 스컬리요원. -_-;
